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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는 특별한 걸 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 가는 섬세하고 따뜻한 동화

열한 살 조조의 좌충우돌 특별 취재기!

 제5회 <개똥이네 놀이터> 창작동화 공모전 당선작

활동 1 책을 읽기 전에

이(가) 내 주위에 있을 가능성

조조 곁에 수상한 무언가가 자꾸 나타난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조조가 만든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겪어 본 일들을 골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상한 정체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세요!

1. 갑자기 몸이 가려워 벅벅 긁은 적이 있다. 

2.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돌아본 적이 있다. 

3. 집에 혼자 있는데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4.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내 물건 위치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 

5. 숨겨 둔 간식이 어디론가 사라진 적이 있다. 

6. 엘리베이터 거울에 뭔가 스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다.  

7. 강아지가 허공을 향해 앙칼지게 짖는 걸 본 적이 있다. 

8. 갑자기 추워져 몸을 부르르 떤 적이 있다. 

9.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적이 있다. 

10. 낙엽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내가 체크한 수는                    개

열 가지 질문들을 보고 그 정체는 무엇일지 상상해서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이(가) 내 주위에 있을 가능성”

열 가지 질문과 비슷하게, 내가 겪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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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책을 읽으면서

조조의 취재 수첩

조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정체를 밝히려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조조가 취재 수첩에 적은 증거들을 모아 볼까요? 아래 사건들을 따라가며 

누군가가 흘리고 간 증거들을 괄호 안에 적어 보고 그 정체를 밝혀 보세요!

“그래, 난 (                  )이 맞아.

눈치챈 사람 있니?”

사람 모양으로 허공에

쌓인 (                  )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                )

혼자 계단을 내려오는

 (                 )

꽁꽁 싸맨 패딩 인간한테서  

풍기는 좋은 (                ) 

②
*다음 장은 결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꼭 책을 65쪽까지 읽은 뒤, 이어서 진행하세요!



활동 3 책을 읽으면서

누구냐, 넌! 정체를 밝혀라!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그 존재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 왔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그래, 난 （투명 인간）이 맞아. 눈치챈 사람 있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투명하게 태어났는지.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어쨌든 나도 사람하고 똑같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 그럼 죽냐고? 당연하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공기로 돌아간다는 차이뿐.

-책 65쪽에서

조조 곁에 있던 그 존재는 바로, 투명 인간이었네요.

여러분들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투명 인간이 되어 해 보고 싶은 걸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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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책을 읽은 뒤

용기는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

조조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트를 도전하게 되는데요.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나요? 용기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레크리에이션 시간, 선생님이 자기를 딱 한 문장으로 써 보라고 하자 조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나는 보이지 않는 것,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 적어 보세요.

무엇에 도전했나요? 도전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도전한 뒤에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한 번도 안 해 봐서 두렵지만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나요?

나는 나는 

                                                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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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책을 읽은 뒤

마음을 들여다 보아요

조조는 반 친구 수정이와 윤해의 이어폰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모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려 적어 보아요.

조조는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여자 친구를 소개받던 날, 파스타 식당

에서 느꼈던 기분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죠. 완전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운 걸 보게 된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프

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질투 같기도 했지만, 질투라고 인정

하기는 싫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한테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된 기분…… 수정이

도 그랬을까요?    -책 97쪽에서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의 상황을 적어 보세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모두 써 보아요. 

상대방과 나를 이해하는 일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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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책을 읽은 뒤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

이 책에는 다양한 편지글이 나옵니다. 투명 인간이 보내는 열세 편의 편지, 

조조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가 조조에게 쓴 편지처럼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가요? 

누구라도 좋아요. 그립거나 보고싶거나 응원하고 싶거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에게에게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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